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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grate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he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attitude model, and the Value–Belief–Norm (VBN) theory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subjective norms, personal 

norms,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and self-reported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level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significantly influenced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β=.45)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β=.39), while subjective norms significantly influenced personal norms 

(β=.55). Attitude (β=.38), subjective norms (β=.14), personal norms (β=.43),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β=.29) significantly predicted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which subsequently 

predicted self-reported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level (β=.50).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mediated the effects of these psychological predictors on self-reported behavior. In addition,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indirectly affected self-reported behavior through attitude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ollowed by behavioral intention, whereas subjective norms indirectly 

affected behavior through personal norms and behavioral inten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is primarily shaped through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with 

personal norms serving as a central determinant. However, the results should be interpreted cautiously 

because the analysis relied on self-reported behavior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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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TPB),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가치–신념–규범(VBN) 이론을 통합하

여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자원순환 행동의도,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β=.45)와 지각된 행동통제(β=.39)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

으며,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5). 또한 자원순환 태도(β=.38), 주관적 

규범(β=.14), 개인규범(β=.43), 지각된 행동통제(β=.29)는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

고,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50).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이러한 심리적 예측변인들이 자기보고식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 아울러 지

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거쳐 자원순환 행동의도 및 자기보고식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

고식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순환 행동이 주로 자원순환 행동

의도를 통해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개인규범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

구는 자기보고식 행동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플라스틱 자원순환, 지각된 환경지식, 업사이클링, 재사용

I. Introduction

플라스틱은 경량성, 내구성, 가공 용이성 등의 특성으로 

산업 및 일상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토양, 담수, 해양 생

태계에 축적되면서 환경부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특히 

해양 유입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 교란의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된다. 국내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는 

정책적으로 우선 대응이 필요한 환경 이슈이다. 미세플라

스틱의 생물학적 축적 사례[1]와 높은 회수율을 보이는 해

외 사례[2]는 통합적 자원순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

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의 약 79%가 매립 또는 방치되고 있으

며[3] 이는 환경 위해성과 자원효율 저하를 동시에 초래한

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재활용률 제고, 업사이클링 활

성화, 감량 정책을 포함하는 통합적 자원순환 전략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다[4]. 그러나 제도·기술 중심 접근만으로

는 한계가 있으며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심

리적·사회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환경관련 전공 대학생은 향후 환경 분야의 전문 인력으

로서 동시에 자원순환 행동의 실천 주체라는 점에서 중요

한 연구 대상이다.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은 일반 대학생

과 비교할 때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재활용, 감량, 재사

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지각된 환경지식과 친환경 태도가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는 고관여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심리적·규

범적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집단이지만 동시에 

연구 결과를 일반 대학생 또는 일반 소비자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순환에 대한 지식과 문제의식이 비교적 높은 환경 관

련 전공 학생 집단의 자원순환 행동의도 및 자기보고식 자

원순환 행동 수준 형성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학 시기는 환경 태도와 행동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이

들의 자원순환 행동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자원순환 행동은 지식, 태도, 규범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어[5] 이에 대한 구조적 검증이 필요하다.

1. Research Background and Rationale

1.1 Importance of Plastic Resource Circulation: 

Recycling, Upcycling, Reduction and Reuse

플라스틱 자원순환은 폐플라스틱을 회수·재처리하여 자

원으로 재투입하는 과정으로 재활용, 업사이클링, 감량, 

재사용을 포함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개념이다[6]. 자원순

환은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성과는 정책 및 기술적 기반뿐 아

니라 개인의 인식과 실천 행동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7]. 

특히 분리배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업사이클링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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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동은 태도, 규범, 자원순환 행동의도 등 심리적 요

인에 의해 결정되는 특성을 지닌다[8].

1.2 Significance of Studying Environmental 

Engineering Students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단

순한 접근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플라스틱 자원순

환 행동의 심리적·규범적 형성 과정을 이론적으로 검증하

기에 적합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환경 관련 전공 학생은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감량, 재사용, 업사이클링 등 자

원순환 관련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형성할 뿐 아니라 전공자로서의 환경윤리

와 미래 전문직 정체성을 함께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이들의 자원순환 행동은 단순한 생활습관 차원을 넘

어 지각된 환경지식, 행동수행 가능성 인식, 외부 사회규

범, 내면화된 도덕규범이 결합된 구조 속에서 설명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은 TPB, 지

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VBN 이론을 통합하여 플라스

틱 자원순환 행동 메커니즘을 검증하기에 이론적으로 타

당한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원순환 행동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

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형성하는 인지적 선행요인으로 작

용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되며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구조적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

는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경로, 지각된 환경지식–지각된 

행동통제 경로, 외부 사회규범인 주관적 규범이 내면화된 

도덕규범인 개인규범으로 연결되는 경로 그리고 자원순환 

행동의도의 매개경로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Research Questions and Purpose

본 연구는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의 플라스틱 자

원순환 행동 수준을 설명하는 심리적·규범적 결정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계획행동이론(TPB),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가치–신념–규범(VBN) 이론을 통합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연결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

규범으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선행요인들이 자원순환 행동

의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이어지

는 구조적 과정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

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RQ1.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의 지각된 환경지

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

제, 자원순환 행동의도 및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의 전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RQ2.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또한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

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RQ3.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

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

동 수준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또한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쇄매개 경로, 지각

된 환경지식이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연

쇄매개 경로,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

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연쇄매개 경로는 유의한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회 시차적 설문조사 설계를 적용

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였고 2

차 조사에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요 변수 간 직접

효과, 자원순환 행동의도의 매개효과 그리고 지각된 환경

지식과 주관적 규범에서 출발하는 연쇄간접효과를 구조방

정식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Work

1. Related Works

1.1 Concept of Plastic Resource Circulation 

플라스틱 자원순환은 재활용, 업사이클링, 감량, 재사용

을 통해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재투입하는 순환경제의 

핵심 전략이다[6]. 재활용은 자원순환의 주요 수단이지만 

그 효과성은 분리배출의 정확성과 개인의 참여 수준에 크

게 의존한다[9]. 업사이클링은 폐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

여하는 실천으로 자원순환 인식 형성에 기여하며[10] 외적 

인센티브와 사회적 선호가 결합될 때 행동의 지속성과 자

발성이 강화된다[11]. 이러한 점에서 자원순환은 기술적 

과정이 아니라 개인의 인식과 태도, 규범에 기반한 행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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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12].

1.2 Previous Studies on University Students’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s

대학생의 자원순환 행동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등 TPB 요인에 의해 설명되며[13] 환경지식은 

태도를 매개로 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다[14]. 국내 연구에서도 환경의식과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15][16].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일반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으며 환경관련 전공 학생과 같은 특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전공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행동의 결정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들은 대학생의 친환경 행동이나 재활용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하였으나 대체로 TPB 요

인, 환경지식–태도 관계, 도덕규범 요인을 개별적으로 다

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은 지

식이나 태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고 행동을 실제로 수행

할 수 있다는 통제감, 주변 집단의 기대, 개인 내부에 내면

화된 도덕적 의무감이 함께 작용하는 복합적 행동이다. 따

라서 지각된 환경지식이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연결

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요

인들이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설명틀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이러한 이론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TPB,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VBN 이론을 구조적으로 통합하였다.

2. Theoretical Background and Related Work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나 일회

적 실천이 아니라, 인지적 판단, 사회적 영향, 도덕적 책

임, 행동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작용하여 형성

되는 복합적 환경행동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지각된 환경지식–

태도 모형, 가치–신념–규범 이론(Value–Belief–Norm 

Theory: VBN)을 통합적으로 적용하여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구조적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2.1 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

TPB는 인간 행동이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의해 직접적

으로 예측되며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18], [19]). 

태도는 특정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이며 주

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집단이 해당 행동을 기

대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행동통제는 

개인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능력, 기

회, 자원, 용이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경우,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 감축, 재사용, 업사

이클링 참여 등은 개인이 그 행동을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지, 주변 집단이 이를 기대한다고 인식하는지, 실제로 수

행 가능하다고 느끼는지에 따라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달

라질 수 있다.

2.2 Model of Environmental Knowledge and 

Environmental Attitudes 

지각된 환경지식은 환경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인지적 

이해를 의미하지만[7], 본 연구에서 측정한 지각된 환경지

식은 객관식 문항에 대한 정답률이 아니라 응답자가 스스

로 인식하는 자원순환 관련 지식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를 ‘지각된 환경지식’으로 개념화한다. 지각된 

환경지식은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 분리배출 방

법, 재활용 및 재사용의 필요성, 자원순환 정책과 실천방

식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의미

한다.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

기보다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

를 형성함으로써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신

이 자원순환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분리

배출이나 감량 행동을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각된 환경지식은 지각된 행동통

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각된 환경지식은 

태도 형성의 인지적 선행요인이면서 동시에 행동 수행 가

능성 인식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

2.3 Value–Belief–Norm (VBN) Theory

VBN 이론은 친환경 행동을 개인 내부에 형성된 도덕적 

책임과 의무의 관점에서 설명한다[20]. VBN 관점에서 개인

규범은 특정 환경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이며 이는 외부 보상이나 처벌보다 내면화된 

책임의식에 의해 작동한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은 개

인에게 즉각적인 사적 이익을 제공하기보다 시간, 노력, 불

편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단순히 행동이 유용하

다고 인식하거나 주변에서 기대한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때 개인

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에서 ‘해야 하는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핵심 심리적 기제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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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ationale for Integrating TPB and VBN in 

Plastic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 TPB와 VBN을 통합하는 이유는 두 이론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서로 다른 차원을 설명하기 때

문이다. TPB는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형성하는 합리적·도구

적 판단 과정을 설명하는 데 강점이 있다. 즉, 자원순환 행

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인식, 

행동 수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형

성한다고 본다. 반면 VBN은 친환경 행동이 개인의 도덕적 

책임감과 의무의식에 의해 촉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플

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은 개인의 편의성, 시간, 지식, 접근

성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의식과 윤

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행동이므로 TPB만으로는 도덕적 동

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고 VBN만으로는 행동 수행 가

능성이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특히 자원순환 행동에서는 TPB와 VBN 요인이 서로 보

완적으로 작동한다. 주관적 규범은 외부의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반복적으로 수용되고 정당화될 

때 개인 내부의 도덕적 의무감인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규범을 매개로 자원순환 행동

의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환

경지식은 자원순환 행동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고 있다는 인식을 통해 

지각된 행동통제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통합모형은 TPB와 VBN 요인을 단순

히 병렬적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지각된 환경지식이 태

도와 지각된 행동통제를 강화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

범으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인지적·사회적·도덕적 요인들이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

준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5 Conceptual Distinction between Subjective 

Norms and Personal Norms

본 연구에서 주관적 규범(SN)과 개인규범은 모두 규범

적 요인에 해당하지만 두 변수는 개념적 출처와 작동 방식

에서 구별된다. 주관적 규범은 계획행동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으로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집단이 특정 행동을 수행

하기를 기대한다고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동료, 교수, 전공 집단 등 외부 

사회적 주체의 기대와 압력을 반영한다. 플라스틱 자원순

환 행동의 맥락에서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들이 분리배

출, 일회용품 감축, 재사용, 재활용 참여를 바람직하게 여

기고 자신도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기대한다고 인식

하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개인규범(PN)은 가치–신념–규범 이론에서 강조되

는 개념으로, 특정 친환경 행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스스로 

느끼는 내면화된 도덕적 의무감이다. 개인규범은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평가가 존재하는지와 무관하게 개인이 환

경보호와 자원순환에 대해 느끼는 책임의식에 기반한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맥락에서 개인규범은 플라스틱 

사용 감축,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참여를 ‘하면 좋은 

행동’이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하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인

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과 개인규범의 핵심 차이는 규범의 

위치에 있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 외부의 사회적 기대가 

개인에게 지각되는 과정이고 개인규범은 그러한 규범적 

요구가 개인 내부의 도덕적 의무로 내면화된 상태이다. 

이러한 구분은 본 연구모형의 이론적 타당성을 강화한

다.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은 사회적으로 권장되는 행동

인 동시에 개인의 환경윤리와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행동

이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외부의 사회적 압력이나 기대

를 통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규범은 내

면화된 도덕적 의무감을 통해 행동의도를 보다 직접적으

로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환경 관련 전공 학생의 경우 자원

순환 행동은 전공 지식과 환경윤리의 영향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외부적 규범인 주관적 규범과 내면적 규범인 개

인규범을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Methods

1.1 Research Design and Hypotheses Development

본 연구는 호남권 환경관련 전공 대학생의 플라스틱 자

원순환 행동 수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TPB, 지각된 환경지

식–태도 모형, VBN 이론을 통합한 구조모형을 설정하였

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

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규범이 개

인규범에 영향을 미치며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

각된 행동통제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환경지식은 객관적 지식검사가 아

니라 응답자가 플라스틱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스스로 인

식하는 지식 수준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순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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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재사용·감량의 효과성, 플라스틱 폐

기물의 환경적 영향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다고 느

끼는지를 반영한다. 지각된 환경지식이 높을수록 자원순환

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알고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행동 수

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주변 사람이나 전공 집단이 자원순

환 행동을 기대한다고 인식하는 외적 사회규범을 의미하

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대가 개인 내부에 수용될 경우 개

인규범으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관적 규

범이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더

불어 개인규범을 형성하는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함께 설정하였다. 개인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을 스스로 해

야 한다고 느끼는 도덕적 의무감이며 이는 자원순환 행동

의도를 형성하는 핵심 규범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18], [7], [21])와 본 연구의 통합모형

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직접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지각된 환경지식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태도에 정

(+)의 영향을 미친다.

H2: 지각된 환경지식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H3: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4: 자원순환 태도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정(+)의 영

향을 미친다.

H5: 주관적 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

을 미친다.

H6: 개인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7: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H8: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

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가 주요 선행

요인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은 매개효과 및 연쇄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H9a: 자원순환 태도는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자기

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9b: 주관적 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자기

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9c: 개인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자기보고

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9d: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H10a: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와 자원순환 행

동의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10b: 지각된 환경지식은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

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H11: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아래 그림 1은 본 연구의 개념적 연구모형을 제시한 것

이다. 

Fig. 1. The Research Model

1.2 Participants and Sampling

본 연구의 모집단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

치도에 소재한 6개 대학의 환경공학 관련 학과에 재학 중

인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43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6

개 대학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

한 환경공학 관련 학과를 포함하는 대학으로 구성되었다. 

대학 유형은 국공립대 3개교와 사립대 3개교로 구분되며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 2개교, 전라남도 1개교, 전북특별

자치도 3개교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표본 구성은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학생의 지역적 분포와 대학 유형을 일정 

부분 반영하려는 목적에서 설정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확

률표집이 아니라 온라인 설문을 활용한 편의표집 방식으

로 수행되었으므로 표본이 호남권 전체 환경 관련 전공 대

학생을 통계적으로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 결과는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의 자

원순환 행동의도 및 자기보고식 행동 수준 형성 구조를 탐

색적으로 설명하는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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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urvey Instrument and Variable Construction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18], [20]-[24])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며 계획행동이론(TPB),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가치–신념–규범 이론(VBN) 및 자원순환 행동 관련 

연구의 주요 구성개념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TPB에 

근거하여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구성하였고 VBN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규범을 설정하였으며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과 

자원순환 행동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지각된 환경지식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2회 시차적 설계로 실시하였으며 1차 조사에서는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였고 2차 조사에서는 자원순환 행동의

도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구성개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설문지는 지각된 환경지식 4문항, 자원순환 태도 4

문항, 주관적 규범 3문항, 개인규범 3문항, 지각된 행동통

제 3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 변

수로는 성별, 학년, 소속 대학, 전공, 자원순환 관련 교육 

수강 경험, 환경 관련 활동 참여 경험, 일회용 플라스틱 사

용 빈도를 포함하였다. 2차 설문지는 자원순환 행동의도 3

문항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4문항으로 구성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에 활용한 주요 측정문항은 총 24

문항이다.

지각된 환경지식(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PEK)은 응답자가 플라스틱 자원순환과 관련하여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지식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환경지식은 객관식 문항의 정답률이나 

실제 지식 수준이 아니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 

분리배출 방법, 재활용·재사용·감량의 필요성, 자원순환 실천

방법에 대해 스스로 알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

으며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환경지식’이라

는 표현은 측정방식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지각된 환경지식’으

로 개념화하였다.

자원순환 태도(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A)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리배출, 재사용, 

감량, 재활용, 업사이클링이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에 필요

하고 가치 있으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정도로 조작화

하였고, 자원순환 행동의 필요성, 유용성, 가치성, 바람직

성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총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SN)은 응답자가 중요

하게 여기는 타인이나 준거집단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

동을 기대하거나 권장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 학생, 교수, 전공 집단 등 

주변 사람들이 분리배출, 플라스틱 사용 감축, 재사용 및 

재활용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응답자 역시 그러한 행동

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으

며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개인규범(Personal Norms: PN)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내면화된 도덕적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플라

스틱 사용 감축,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참여를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실천해야 할 윤리적·도덕적 의무로 인식

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으며 개인적 책임감, 도덕적 의무

감, 실천하지 않았을 때의 책임의식을 중심으로 총 3문항

으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행동통제(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는 응답자가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능력, 기회, 자원, 용이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

출을 정확하게 수행하며 재사용이나 재활용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방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조작화하였고 실행 가능성, 통제 가능성, 실천 용이성을 중

심으로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자원순환 행동의도(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RCBI)는 응답자가 가까운 미래에 플라스틱 자

원순환 행동을 실천하려는 계획, 의지 및 지속적 실천 의

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향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며 재사용·재활용·업

사이클링 활동에 참여하려는 구체적 의향으로 조작화하였

고 계획성, 지속 의향,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총 3문항으

로 측정하였다.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Self-reported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 Level: BL)은 응답자가 최근 일상생

활에서 스스로 실천했다고 보고한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수준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관찰자료나 객관적 행동

기록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근거하여 최근 플라스틱 

분리배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플라스틱 제품의 재사

용, 재활용 또는 업사이클링 활동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각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도록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특히 지각된 

환경지식은 객관적 지식검사가 아니라 자기평가식 지식 

수준으로,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일반적 행동의도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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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감량,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 의향으로 한정하여 측정하였

다. 또한 주관적 규범은 외부 준거집단의 사회적 기대를 

개인규범은 개인 내부에 내면화된 도덕적 의무감을 반영

하는 변수로 구분하였다.

독립변수는 지각된 환경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로 구성하였으며 매개변수는 자원순

환 행동의도, 종속변수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으로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조작화

하였으며 세부 문항 구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Variable
Measurement

Timing

No. 

items

IV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PEK)

First Survey

(Time 1) 
4

Attitude (A) 
First Survey

(Time 1) 
4

Subjective Norms (SN)
First Survey

(Time 1) 
3

Personal norms (PN)
First Survey

(Time 1) 
3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First Survey

(Time 1) 
3

MV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RCBI)

Second Survey

(Time 2)
3

DV

Self-reported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 

Level (BL)

Second Survey

(Time 2)
4

Total 24

Table 1. Composition of the questionnaire        (N=243)

1.4 Measurement Validation and Analytical Procedures 

자료는 SPSS 29.0과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의 분포와 관계를 확인

한 후 EFA와 CFA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토대로 구성하였으나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 지

각된 환경지식, 업사이클링 및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이라는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일부 표현과 측정내용

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탐색적 요인분석은 새롭게 적용된 

연구 맥락에서 문항들이 예상된 요인구조를 형성하는지 

예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실시하였다. 다만 본 연

구의 최종 측정타당도 판단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평

균분산추출값(AVE), 개념신뢰도(CR), 판별타당도 검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즉, EFA는 예비적 검토 절차이며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은 CFA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후 SEM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가

설적 경로를 검증하였다. 매개효과는 5,000회 편향보정 부

트스트래핑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 Data Collection Procedure 

자료는 Google Forms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을 통해 

편의표집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에

서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

을 완화하기 위해 2회 시차적 설계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

의 2회 시차 설계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동일 시점에 

측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통방법편의를 줄이고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같은 심리적·규범적 선행요인이 이후의 자원순

환 행동의도 및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다 엄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절차이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에서는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

였고, 2차 조사에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자기보고식 자

원순환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동일 응답자의 1차 및 2

차 응답을 연계하기 위해 익명 식별코드를 활용하였으며 

각 설문은 3주간 실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응답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정답이나 바람직한 응답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소의 인식과 행동 수준을 솔직하게 응답하도록 

안내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총 294부, 2차 조사에서는 총 

275부의 응답이 수집되었고 1차와 2차 응답의 연계 가능

성 및 응답의 완전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243부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최종 표본 크기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2회 시차 설계는 실험설계가 아니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2차 조사에서 측정한 자원순환 행동 수준은 실

제 관찰자료나 객관적 행동기록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

보고에 기반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행동 변수는 

실제 자원순환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응답자가 보고한 자

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결과 

해석에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자기보고식 자료의 

한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IV. Results

1. Preliminary Analyses and Measurement 

Model Assessment

1.1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연구대상자는 총 243명으로 성별 분포는 남학생 62.9% 

(153명), 여학생 37.1%(90명)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 25.5%(62명), 2학년 25.5%(62명), 3학년 24.7%(60

명), 4학년 24.3%(59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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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관련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81.5%(198명)로 나타났으며 미수강자는 18.5%(45명)였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빈도는 ‘하루 1회 이하’ 52.3%(127

명), ‘하루 2~3회’ 35.0%(85명), ‘하루 4회 이상’ 12.7%(31

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 관련 동아리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77.0%(187명), 참여 경험이 없

는 학생은 23.0%(56명)으로 확인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Category Subcategory Freq.(%)

Gender
male 153(62.9)

female 90(37.1)

Grade level

1st year 62(25.5)

2nd year  62(25.5)

3rd year 60(24.7)

4th year 59(24.3)

Experience in resource 

circulation education

yes 198(81.5)

no 45(18.5)

Daily use of disposable 

plastic products

once or less 

per day
127(52.3)

2–3 times per day 85(35.0)

4 or more 

times per day
31(12.7)

Participation in enviro. clubs 

or enviro. volunteer activities

participated 187(77.0)

never participated 56(23.0)

Total 243(100)

Table 2.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43)

1.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for Construct Validity

설문 문항이 각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으며 아래 표 3에 각 문항별 요

인부하량과 공통성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EFA는 

문항의 예비적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보조적 절차로 활

용하였으며, 최종 측정타당도 판단은 후속 CFA, AVE, CR 

및 판별타당도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Factor Construct Items

Factor 

Loading 

Range

Comm.

Range

F. 1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PEK)    

PEK1 .77 .61

PEK2 .75 .59

PEK3 .79 .64

PEK4 .81 .66

F. 2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A)

A1 .80 .67

A2 .83 .65

A3 .79 .69

A4 .82 .68

F. 3
Subjective norms

(SN)

SN1 .79 .63

SN2 .82 .65

SN3 .80 .67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N=243)

F. 4
Personal norms

(PN)

PN1 .83 .62

PN2 .79 .70

PN3 .87 .69

F. 5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PBC1 .77 .65

PBC2 .78 .63

PBC3 .81 .67

F. 6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RCBI)  

RCBI1 .82 .69

RCBI2 .83 .67

RCBI3 .81 .71

F. 7

self-reported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 level 

(BL)

BL1 .82 .66

BL2 .82 .65

BL3 .80 .63

BL4 .79 .68

표 3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적재량

은 .75~.87로 기준치(.50)를 상회하였으며 교차적재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는 측정문항이 각 구성개념에 적절하게 

적재되었음을 의미하며 구성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시사

한다. 따라서 본 측정모형은 후속 CFA 및 SEM 분석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본 적합성 검정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Measure Value
Recommended 

Criterion

Kaiser–Meyer–Olkin (KMO)

Measure
.86 ≥ .60

Bartlett’s Test of Sphericity
χ²=1,982.45, 

p<.001
p < .05

Number of Extracted Factors 7 Eigenvalue≥1.0

Cumulative Variance Explained 69.4% ≥ 60%

Table 4. Measures of Sampling Adequacy and Factorability

                                             (N=243)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KMO 값은 .86으로 나타나 표

본의 요인분석 적합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χ²=1,982.45, p<.001), 변수 간 상관구조가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고유값 1.0 이상 기준에 따라 총 7개

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누적설명분산은 69.4%로 나타나 

측정변수를 충분히 설명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자료는 탐색적 요인분석 및 후속 확인적 요인분석에 적

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3 Descriptive Statistics, Normality and Reliability 

Tests of the Study Variables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정규성 및 신뢰도

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문제 1(RQ1)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였다.



224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ariable   M SD Sk. Ku. α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PEK) 

3.59 0.68 -0.43 -0.32 0.84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A)
3.88 0.64 -0.53 0.21 0.87

Subjective norms (SN) 3.53 0.72 -0.28 -0.47 0.81

Personal norms (PN) 3.82 0.67 -0.49 0.18 0.88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3.47 0.71 -0.22 -0.51 0.82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RCBI) 

3.91 0.63 -0.60 0.27 0.89

self-reported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level (BL)

3.57 0.69 -0.33 -0.29 0.85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and normality tests

                                           (N=243)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요 변수의 평균은 3.47~ 

3.91 범위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을 보였다. 

왜도와 첨도는 각각 ±1 범위 내에 있어 정규성 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Cronbach’s α 값은 

.81~.89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신뢰도가 양호한 수준으

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본 자료는 후속 구조방정식모형 분

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1.4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d 

Convergent Validity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CFA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는 표준화 요인부

하량, 표준오차, 임계비를 포함하였다.

모든 구성개념(PEK, A, SN, PN, PBC, RCBI, BL)은 다

수의 측정문항을 지표로 하는 잠재변수로 설정하였다. 특

히 지각된 환경지식은 4개 문항으로 구성된 잠재변수로 처

리하여 측정오차를 통제한 상태에서 태도와의 관계를 검

증하였다.

표 6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측정문항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9에서 .88 범위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권장

되는 기준치인 .50을 상회하였다. 또한 각 문항의 임계비

(C.R.) 역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측

정문항들이 해당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잠재변수별 평균분산추출값(AVE)은 .59

에서 .66 범위로 모두 .50 이상이었으며 개념신뢰도(CR)는 

.79에서 .89 범위로 기준치인 .70을 충족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측정문항들이 각 잠재변수를 안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와 개념신뢰도가 확보되었

음을 의미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전반적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χ²=392.68(df=266), χ²/df=1.48로 나타나 권

장 기준인 3.00 미만을 충족하였다. 또한 CFI=.951, TLI= 

.943으로 모두 .9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RMSEA= .044, 

SRMR=.047로 .08 이하의 허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이러

한 결과는 본 연구의 CFA 측정모형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

합하며 각 잠재변수가 측정문항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구조모형 분석과 매개효

과 검증은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수행되었

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자료에 양호하게 

부합하며 각 잠재변수가 측정문항에 의해 적절하게 설명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 구조모형 분석과 매개

효과 검증은 타당성이 확보된 측정모형을 토대로 수행되

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5 Discriminant Validity Based on the Fornell–Larcker 

Criterion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Fornell–Larcker 기준에 

따른 판별타당도 행렬과 상관행렬을 통합하여 표 7에 제시

하였다.

Construct Item

Std. 

Load. 

(λ)

S.E.
C.R.

(t-value)
AVE CR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PEK)

PEK1 .77 .06 12.31***

.63 .81
PEK2 .79 .05 13.28***

PEK3 .83 .05 13.96***

PEK4 .80 .04 14.62***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A)

A1 .83 .05 13.88***

.62 .87
A2 .72 .05 12.74***

A3 .76 .06 13.91***

A4 .81 .04 11.57***

Subjective 

norms (SN)

SN1 .75 .05 10.22***
.66 .82

SN2 .81 .06 11.04***

SN3 .82 .05 12.88***

Table 6.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and 

Convergent Validity                          (N=243)

Personal 

norms (PN) 

PN1 .79 .06 11.47***

.59 .79PN2 .88 .04 15.58***

PN3 .86 .04 14.46***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PBC) 

PBC1 .78 .05 11.03***

.61 .89PBC2 .76 .06 10.54***

PBC3 .74 .04 10.74***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RCBI) 

RCBI1 .80 .06 12.97***

.63 .81RCBI2 .73 .03 10.85***

RCBI3 .69 .05 10.15***

self-reported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level (BL)

BL1 .76 .05 11.63***

.60 .85
BL2 .84 .03 11.12***

BL3 .82 .06 13.07***

BL4 .81 .04 12.98***

Measurement Model Fit Indices

χ²=392.68(df=266), χ²/df=1.48, CFI=.951, TLI=.943, 

RMSEA=.044, SRMR=.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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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K A SN PN PBC RCBI BL

PEK .79

A .52*** .79

SN .46*** .55*** .81

PN .68*** .57*** .60*** .77

PBC .49*** .54*** .51*** .53*** .78

RCBI .50*** .62*** .58*** .66*** .57*** .79

BL .47*** .55*** .50*** .60*** .52*** .68*** .78

*p<.05, **p<.01, ***p<.001.

Table 7. Discriminant Validity (Fornell–Larcker Criterion)

                                            (N=243)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각선의 굵게 표시된 값은 각 

구성개념의 AVE 제곱근을, 비대각선 값은 구성개념 간 상

관계수를 나타낸다. 분석 결과, PEK=.79, A=.79, SN=.81, 

PN=.77, PBC=.78, RCBI=.79, BL=.78으로 모든 AVE 제

곱근 값이 해당 구성개념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나 

Fornell–Larcker 기준이 충족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

의 측정모형은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주관적 규범(SN)과 개인규범(PN) 간 상관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r=.60, p<.001), 주관적 규범의 AVE 

제곱근(.81)과 개인규범의 AVE 제곱근(.77)이 두 변수 간 

상관계수보다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과 개인

규범은 관련성이 있는 규범 요인이지만 측정모형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잠재구성개념으로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

동통제는 모두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57~.66, p<.001),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기

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과도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r=.68, p<.001). 이는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심리

적 요인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연결하는 핵

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모든 상관계수

는 .70 미만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 과도한 중복이나 다

중공선성의 우려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Analysis

2.1 Model Fit Assessment

본 연구에서는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를 표 8에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모형이 자료에 얼마

나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고 후속 경로분석 결과의 해석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Fit Index Value Rec. Criteria

χ² (df)
439.24 

(278)
-

χ²/df 1.56 < 3.00

Comparative Fit Index (CFI) .938 ≥ .90

Tucker–Lewis Index (TLI) .929 ≥ .90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
.047 ≤ .08

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 (SRMR)
.055 ≤ .08

Notes. χ² = chi-square; df = degrees of freedom.

Table 8. Model Fit Indices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N=243)

표 8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방정식모형(SEM)이 자

료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산출한 적합도 

지수를 제시한 것이다.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토한 결과 

χ²는 439.24(df=278)로 나타났으며 χ²/df는 1.56로 권장 

기준인 3.00 미만을 충족하였다. 또한 비교적합지수(CFI)

는 .938, Tucker–Lewis 지수(TLI)는 .929로 모두 권장 

기준인 .90 이상을 상회하였다. 더불어 근사오차평균제곱

근(RMSEA)은 .047, 표준화잔차평균제곱근(SRMR)은 .055

로 각각 허용 기준인 .08 이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구조모형이 전반적으로 양호

한 적합도를 보이며 실제 자료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에 

대한 해석은 통계적으로 타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

으며 후속 경로분석 및 매개효과 검증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Hypothesis Testing (Direct Effects)

본 연구에서는 구조모형에 설정된 가설적 인과경로의 직접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EM)을 기반으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표 9에 제시하였다.

Hypo.
Hypothesized 

path
B  S.E.

CR 

(t-value)
p-value

H1 PEK → A 0.40 .45 0.08 5.71 <.001

H2 PEK → PBC 0.34 .39 0.07 4.86 <.001

H3 SN → PN 0.48 .55 0.07 6.86 <.001

H4 A → RCBI 0.35 .38 0.07 5.83 <.001

H5 SN → RCBI 0.20 .18 0.05 4.00 <.001

H6 PN → RCBI 0.42 .47 0.07 7.02 <.001

H7 PBC → RCBI 0.26 .32 0.07 4.33 <.001

H8 RCBI → BL 0.54 .50 0.08 7.74 <.001

Note. PEK=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A=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SN=Subjective 

Norms; PN=Personal Norms;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 RCBI=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BL=Self-reported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 Level.

Table 9. Structural Path Coefficients and Hypothesis 

Testing Results                              (N=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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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직접효

과 가설 H1~H8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B=0.40, β=.45, p<.001). 이는 응답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분리배출, 재활용, 재사용 및 감량

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 

형성의 중요한 인지적 선행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지각된 환경지식은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B=0.34, β=.39, p<.001). 이는 자원순

환 관련 지식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분리배출, 감량, 

재사용,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과 같은 행동을 실제로 수행

할 수 있다는 실행 가능성 인식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즉,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 형성에만 작

용하는 인지적 요인이 아니라 자원순환 행동 수행에 대한 

통제감과 자기효능감을 강화하는 선행요인으로도 기능한

다고 볼 수 있다.

주관적 규범은 개인규범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

다(B=0.48, β=.55, p<.001). 이는 가족, 친구, 동료 학생, 

교수, 전공 집단 등 외부 준거집단의 기대와 권장이 개인 

내부의 환경적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으로 내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과 개인규범은 단순

히 병렬적으로 배치되는 규범 요인이 아니라 외부 사회규

범이 내면화된 도덕규범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관계 속에

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 태도는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0.35, β=.38, p<.001). 이는 플라

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필요하고 가치 있으며 바람직한 행

동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해당 행동을 실천하려는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관적 규범 역시 자원순환 행

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0.16, β=.14, 

p=.001). 이는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집단이 플라스틱 자원

순환 행동을 기대하거나 권장한다고 인식할수록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규범은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0.39, β=.43, p<.001)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예

측하는 선행요인 중에서는 개인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

게 나타났다(B=0.39, β=.43, p<.001). 이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행동의도 형성에서 외부 준거집단의 기대보다 개인 

내부에 내면화된 환경적 책임감과 도덕적 의무감이 더 강

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이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규범의 

강한 영향력은 전공 지식, 환경윤리, 미래 전문직 정체성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내

면화되었을 가능성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다.

지각된 행동통제 또한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B=0.24, β=.29, p<.001). 이는 일상생

활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분리배출과 재사용·재활용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 방법,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B=0.54, β=.50, 

p<.001). 이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실천하려는 계획

과 의지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보고한 자원순환 행동 수준

도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표 9의 직접효과 분석 결과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행동의도가 단일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외부 사회규범, 내면화

된 도덕규범, 행동 수행 가능성 인식이 상호 연결되는 통

합적 구조 속에서 형성됨을 보여준다. 특히 지각된 환경지

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연결되고 주관

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되며 이들 요인이 자원순

환 행동의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모형은 TPB와 VBN을 단순 병

렬적으로 결합한 모형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통합한 모형

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는 실제 

관찰 행동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기반한 자원순

환 행동 수준이므로 본 결과는 실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확정적 설명이 아니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의 

구조적 관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 Mediation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RQ3)를 검토하고 자원순환 행

동의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편향보정 부트스트

래핑 5,000회를 적용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

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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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
Indirect 

path

Indirect 

Effect(β)

Boot 

SE

95% CI 

(LL-UL) 
Mediation

H9a
A → RCBI → 

BL
.19 .03 [.12 .27] Significant

H9b
SN → RCBI 

→ BL
.09 .05 [.04 .15] Significant

H9c
PN → RCBI 

→ BL
.24 .04 [.15 .34] Significant

H9d
PBC → RCBI 

→ BL
.16 .03 [.09 .24] Significant

H10a
PEK → A →  

RCBI → BL
.09 .04 [.04 .15] Significant

H10b
PEK → PBC

→RCBI → BL
.06 .02 [.02 .11] Significant

H11
SN → PN→

RCBI →BL
.12 .03 [.07 .19] Significant

Note.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that do not include 

zero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LL=lower limit; UL=upper limit. 

Table 10. Indirect Effects and Mediation Effects (N=243)

표 10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중심으로 한 단순

매개효과와, 지각된 환경지식 및 주관적 규범에서 출발하

는 연쇄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부트스트래핑 분석 

결과, 모든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

아 H9a~H9d의 단순매개효과와 H10a~H11의 연쇄매개효

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자원순환 태도(A), 주관적 규범(SN), 개인규범(PN), 지

각된 행동통제(PBC)는 각각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였다. 또한 지각된 환경지식(PEK)은 자원순환 태

도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치는 경로 및 지각된 행동통

제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치는 경로를 통해 자기보고

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주

관적 규범(SN)은 개인규범(PN)과 자원순환 행동의도

(RCBI)를 순차적으로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

준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먼저, 자원순환 태도(A)는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였다(β=.19, Boot S.E.=.03, 95% CI [.12, .27]). 

이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필요하고 가치 있으며 바

람직한 행동으로 평가할수록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높아지

고 이러한 행동의도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원순환 태도는 행동 수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보다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통해 간접

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선행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관적 규범(SN)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β=.09, Boot S.E.=.05, 95% CI [.04, .15]). 이는 

가족, 친구, 동료 학생, 교수 등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집단

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기대하거나 권장한다고 인

식할수록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그 결과 자기보

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주관적 규범의 간접효과 크기는 개인규범의 간접효

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개인규범(PN)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매개로 자

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가장 큰 간접효과를 

보였다(β=.24, Boot S.E.=.04, 95% CI [.15, .34]). 이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

는 내면화된 도덕적 의무감과 환경적 책임감이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기보고식 행동 수준으

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개인규범의 간접효과

가 주관적 규범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환경 관

련 전공 대학생에게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이 단순히 주

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넘어 전공 지식, 환경윤리, 

미래 전문직 정체성과 연결된 내면화된 책임 행동으로 작

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행동통제(PBC) 역시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매개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간접

효과를 보였다(β=.16, Boot S.E.=.03, 95% CI [.09, .24]). 

이는 플라스틱 사용 감축, 분리배출, 재사용, 재활용 및 업

사이클링을 실천할 시간, 방법, 여건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행동의도가 자기보

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원순환 행동의도 형성 과정에서 실

행 가능성과 자기효능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해

석된다.

지각된 환경지식(PEK)은 자원순환 태도(A)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고식 자원

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연쇄간접효과를 보였다(β

=.09, Boot S.E.=.04, 95% CI [.04, .15]). 이는 응답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분리배출, 재활용, 재사용 및 감량

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자원

순환 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형성되고 이러한 태도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자기보고식 자원순

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됨을 의미한다.

또한 지각된 환경지식(PEK)은 지각된 행동통제(PBC)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

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연쇄간접효과를 보

였다(β=.06, Boot S.E.=.02, 95% CI [.02, .11]). 이는 지

각된 환경지식이 단순히 자원순환 태도 형성에만 작용하

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행동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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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감과 실행 가능성 인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결과는 지식이 지각된 행

동통제(PBC)를 높일 수 있다는 심사위원의 지적을 연구모

형과 매개분석 결과에 반영한 것이다.

주관적 규범(SN)은 개인규범(PN)과 자원순환 행동의도

(RCBI)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BL)에 유의한 연쇄간접효과를 보였다(β=.12, Boot 

S.E.=.03, 95% CI [.07, .19]). 이는 외부 준거집단의 기대

와 권장이 단순히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

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 내부의 도덕적 의무감과 책임의식

으로 내면화된 뒤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강화하고 최종적

으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규범(SN)과 개인규범

(PN)을 병렬적 독립변수로만 이해하기보다 외부 사회규범

이 내면화된 도덕규범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함을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표 10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플라스틱 자

원순환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이 단순히 지각된 

환경지식, 태도, 규범, 행동통제의 직접적 영향만으로 설

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중심으로 한 간

접경로와 연쇄간접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특히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뿐 아니라 지각

된 행동통제를 통해서도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연결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된 뒤 자원순환 행동

의도를 거쳐 행동 수준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연구모

형은 TPB와 VBN을 단순 병렬적으로 결합한 모형이 아니

라 구조적으로 통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

규범 관련 경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점은 환

경 관련 전공 대학생에게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이 외부

의 사회적 기대보다 내면화된 환경적 책임감과 도덕적 의

무감에 의해 더 강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의 최종 종속변수는 실제 관찰 행동이 아니라 응답

자의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이므로 표 10의 결과 

역시 실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확정적 설명이 아니라 자

기보고식 행동 수준의 구조적 관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4.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Results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통해 검증된 직접효과 가

설(H1~H8)과 매개효과 및 연쇄매개효과 가설(H9a~H11)

의 지지 여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가설 단위의 

검증 결과를 표 11에 요약하였다. 본 연구의 직접효과 가

설은 PEK→A, PEK→PBC, SN→PN, A→RCBI, SN→

RCBI, PN→RCBI, PBC→RCBI, RCBI→BL의 구조로 설정

되었다. 또한 매개효과 가설은 자원순환 행동의도(RCBI)를 

중심으로 한 단순매개효과와 지각된 환경지식 및 주관적 

규범에서 출발하는 연쇄매개효과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표 11에는 직접효과와 매개효과의 지지 여부를 함께 제시

하였다.

가설검정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개

념적 연구모형(Fig. 1)과는 별도로 각 직접경로의 표준화 

계수와 통계적 유의수준을 반영한 Fig. 2(Results of 

Hypothesis Testing)를 제시하였다. Fig. 2에는 H1~H8 

직접효과 경로를 중심으로 표시하였으며 H9a~H11의 매개

효과와 연쇄매개효과는 Table 10과 Table 11에서 요약하

였다.

Hypo. Hypothesized relationship Result

H1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 

Attitude toward Resource Circulation
Supported

H2
Perceived Environmental Knowledge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upported

H3 Subjective Norms → Personal Norms Supported

H4
Attitude →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Supported

H5
Subjective Norms →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Supported

H6
Personal Norms →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Supported

H7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Resource circulation Behavioral Intention
Supported

H8
Behavioral Intention → Self-reported 

Resource-circulation Behavior
Supported

H9a A → RCBI → BL Supported

H9b SN → RCBI → BL Supported

H9c PN → RCBI → BL Supported

H9d PBC → RCBI → BL Supported

H10a PEK → A → RCBI → BL Supported

H10b PEK → PBC→ RCBI → BL Supported

H11 SN → PN→ RCBI →BL Supported

Table 11. Summary of Hypothesis Testing Results

또한 가설검정 결과를 보다 직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하

여 개념적 연구모형(Fig. 1)과는 별도로 각 구조경로의 표

준화 계수와 통계적 유의수준을 반영한 Fig. 2(Results of 

Hypothesis Testing)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매개효과 및 

연쇄매개효과(H9a~H11)는 Fig. 2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Table 10과 Table 11에서 별도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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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s of Hypothesis Testing 

표 11과 그림 2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H1~H8)의 

검증 결과를 요약하여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림에

는 H1~H8에 해당하는 PEK→A, PEK→PBC, SN→PN, A

→RCBI, SN→RCBI, PN→RCBI, PBC→RCBI, RCBI→BL

의 직접경로와 각 경로의 표준화 계수 및 통계적 유의수준

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수 간 가설적 

관계가 실증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의미하며 제시된 구조모

형이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 매개경로를 설명하는 데 

타당한 설명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V.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1. Summary of the Main Findings

본 연구는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플

라스틱 자원순환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의 결정요

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

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자원순환 행동의도,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조

방정식모형(SEM)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

치는 영향,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에 미치는 영향, 자원순

환 태도·주관적 규범·개인규범·지각된 행동통제가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자

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또한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자원순환 행동의

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경로(PEK→A→RCBI→BL), 지각된 환경지식이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

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PEK→PBC→RCBI→

BL),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SN

→PN→RCBI→BL)를 함께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환 태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45), 자원순환 태도 역시 자원

순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β=.38). 이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행동에 직접 작용

한다기보다 우선 자원순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이러한 태도가 다시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강화하는 경로를 

통해 작동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지식이 태도

와 행동의도를 거쳐 친환경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14], [23], [24]).

또한 주관적 규범(β=.14), 개인규범(β=.43), 지각된 행동

통제(β=.29)는 모두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 중에서는 개인규범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의도 형성에는 외부의 

사회적 기대나 압력보다 개인 내부에 내면화된 도덕적 책

임감과 의무의식이 더 핵심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계획행동이론의 행동의도 구조와 가치–신념–규

범 이론의 개인규범 논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

사한다. 이는 선행연구와 방향성을 같이한다([18], [20]).

특히 개인규범의 강한 영향은 환경 관련 전공 학생의 전

공 지식, 환경윤리, 미래 전문직 정체성이 플라스틱 자원

순환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으로 내면화되었을 가능

성을 시사한다. 즉 환경 관련 전공 학생에게 자원순환 행

동은 단순한 생활 실천을 넘어 전공자로서의 윤리적 책임 

및 미래 환경 전문인력으로서의 자기인식과 연결될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인규범이 자원순환 행동의도의 

핵심 선행요인으로 나타난 결과는 표본의 전공 특성과도 

관련지어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β=.50) 이는 심리적 선행

요인들이 행동 수준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자원순환 행

동의도가 핵심 매개변수로 기능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구

조모형의 적합도는 χ²/df=1.56, CFI=.938, TLI=.929, 

RMSEA=.047, SRMR= .0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용 가

능한 수준의 모형적합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편향보정 부트스트래핑 5,000회

를 실시한 결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자원순환 태도, 주관

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자기보고식 자원순

환 행동 수준 간의 관계를 모두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순매개효과만을 기준으로 보면 간접효과의 

크기는 개인규범(PN→RCBI→BL, β=.24), 자원순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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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BI→BL, β=.19), 지각된 행동통제(PBC→RCBI→

BL, β=.16), 주관적 규범(SN→RCBI→BL, β=.0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쇄간접효과의 경우 주관적 규범은 개인

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SN→PN→RCBI→

BL, β=.12, 95% CI [.07, .19]), 지각된 환경지식은 자원순

환 태도 경로(PEK→A→RCBI→BL, β=.09, 95% CI [.04, 

.15])와 지각된 행동통제 경로(PEK→PBC→RCBI→BL, β

=.06, 95% CI [.02, .11])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

동 수준에 유의한 간접효과를 보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 수

준이 단순히 지각된 환경지식이나 태도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연결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

되며, 이러한 인지적·사회적·도덕적 요인들이 자원순환 행

동의도를 통해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이어

지는 구조 속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PEK

→PBC→RCBI→BL 경로는 지식이 행동수행 가능성 인식

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SN→PN→RCBI→BL 경로

는 외부 사회규범이 내면화된 도덕규범으로 전환되어 행

동의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

은 TPB와 VBN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결합한 모형이 아니

라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TPB의 행동의도 형성 경

로, VBN의 도덕적 규범 경로를 구조적으로 통합한 모형으

로 해석할 수 있다([18]–[24]).

2. Implications

2.1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본 연구는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계획행동이론(TPB)의 기본 구조가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

하는 동시에, 지각된 환경지식과 개인규범을 포함한 확장 

모형이 행동 형성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자원순환 행동의도는 다양한 심리적 선행

요인을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로 연결하는 매

개적 기제로 작동하며 이는 행동의도가 태도, 주관적 규

범, 지각된 행동통제와 행동 간 관계를 연결한다고 보는 

TPB의 선행연구 기본 구조와 부합한다([18], [19]).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행동에 직접 작용하기보

다 태도 형성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거치는 간접적 경로

를 통해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환경행동이 

단순한 지식 축적의 결과라기보다 인지–태도–의도의 단계

적 구조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환경교육 및 

행동 연구에서 지식 중심 접근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적 

설명틀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7], [14], [21]).

개인규범의 역할은 기존 TPB가 강조해 온 합리적 판단

이나 사회적 영향 요인을 넘어 내면화된 도덕적 자기규제

가 자원순환 행동의도 형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관적 규범은 중요한 타인이나 준거집단의 기

대를 반영하는 외부 사회규범인 반면 개인규범은 개인 내

부에 내면화된 도덕적 의무감과 책임의식을 반영하는 내

면화된 도덕규범이다. 본 연구에서 두 변수는 모두 자원순

환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규범의 영향

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

의도 형성에는 외부의 사회적 기대뿐 아니라 개인 내부의 

도덕적 자기규제가 핵심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20]. 따

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여는 규범 요인을 단일 차원으로 

다루지 않고 외부 사회규범과 내면화된 도덕규범의 차별

적 기능을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제시했다는 데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TPB를 중심으로 지각된 환경지식–

태도 경로와 개인규범을 통합한 확장 모형을 통해 자원순

환 행동의 형성 과정을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친환경 행동 

연구에서 인지적·규범적 요인을 결합한 다차원적 접근의 

이론적 필요성을 제시한다([18]–[20]).

2.2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 결과는 자원순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개입 전

략이 단일 요인 중심 접근이 아니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작동하는 다층적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심리적 요인이 행동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개인의 내면적 동기, 태도 형성, 행동 수행 가능성 

인식, 사회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

야 하며 이에 기반한 통합적 개입 설계가 요구된다.

첫째, 자원순환 행동 촉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면적 규

범 형성을 중심에 두는 접근이 필요하다. 행동 변화는 외

부 규범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충분히 유도되기 어렵고 

개인이 행동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내면화할 때 보다 지속

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및 프로그램은 단순

한 규칙 전달을 넘어 윤리적 성찰과 가치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전공 연계 토론, 성찰 기반 과

제, 실천 약속과 피드백 체계와 같은 참여형 학습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태도 형성을 지원하는 체험 기반 학습이 병행되어

야 한다. 지식 전달 중심 접근은 행동 변화로 직접 이어지

기 어려우므로 학습자가 자원순환의 효과성과 실천 가능

성을 실제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설계가 요구

된다. 이를 위해 분리배출 실측, 자원 흐름 분석, 업사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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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프로젝트와 같은 실습·현장 중심 활동을 통해 자원순환

의 실질적 의미를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동 수행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적·

구조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행동을 실행

할 수 있다고 인식할 때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강화되는 만

큼,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최소화하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

다. 구체적으로는 분리수거 인프라의 접근성 개선, 직관적

인 정보 제공, 표준화된 분리배출 기준 마련, 참여 기회의 

확대 등 실행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규범은 핵심 동인이라기보다 보조적 촉진 

요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래 집단의 참여 유

도, 집단 기반 목표 설정, 실천 성과의 가시화와 같은 사회

적 신호는 개인의 내면적 동기와 결합될 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 전략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

보다 개인규범과 태도 형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

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종합하면 자원순환 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은 

개인의 내면적 동기 형성, 경험 기반 태도 강화, 실행 가능

성 확보, 사회적 환경 조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층적 

개입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을 미래의 자원순환 산업 인력, 환경관리 실무자, 

정책 설계자, 지역사회 환경교육 담당자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환경공학 및 환경 관련 전공자는 졸업 

이후 재활용·폐기물 관리 산업, ESG 경영, 공공 환경정책, 

지방정부의 자원순환 행정, 환경교육 분야로 진출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개인규범

을 강화하는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대학 내 자원순환 실천

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과 

정책 영역에서 자원순환 체계의 설계, 실행, 확산을 담당

할 전문인력의 환경윤리와 실천역량을 형성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

의도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 점은 향후 환경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서 지식 전달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감, 직업윤리, 

정책적 실천역량을 함께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3.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의 플라스틱 자

원순환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설명하는 심리

적·규범적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은 실제 관찰자료나 객관적 기록자료가 아니라 응답

자의 자기보고에 기반하여 측정되었다. 자기보고식 행동자

료는 응답자가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고 평가하는 방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기억 오류나 응답 편향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자는 환경 관련 전공 학생으로 

자원순환 행동이 전공 정체성, 환경윤리, 친환경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응답자들

이 실제 행동 수준보다 자신을 더 환경친화적으로 보고했

을 가능성 즉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캠퍼스 내 분리배출 참

여 기록, 재활용 프로그램 참여 여부, 실제 수거량 자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기록, 업사이클링 활동 참여 

로그 등 객관적 행동지표를 결합하여 자기보고식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

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의 환경 관련 전공 학생으로 한정

되어 있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 대학생 또는 일반 소비자 

전체의 자원순환 행동 구조로 확대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

가 필요하다. 환경 관련 전공 학생은 전공 교육과 학습 경

험을 통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분리배출, 재활용, 감량, 

재사용, 업사이클링에 대한 지각된 환경지식과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

된 개인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의 높은 설명력은 환경 

전공 학생이라는 표본 특성과 관련될 수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환경 전공자와 비환경 전공자, 지역별 대학생 집

단, 일반 소비자 집단을 비교하여 본 연구모형의 적용 가

능성과 경로계수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주관적 규범과 개인규범을 각각 별도의 

잠재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두 규범 변인의 개념적 경계와 

이론적 역할을 더욱 정교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규범은 가족, 친구, 동료, 교수, 전공 집단 등 중요한 타인

이나 준거집단이 자원순환 행동을 기대한다고 지각하는 

외부적 사회압력에 가깝다. 반면 개인규범은 자원순환 행

동을 스스로 수행해야 한다고 느끼는 내면화된 도덕적 의

무감이며 외부의 평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이 자기 자신

에게 부여하는 책임의식이다. 따라서 주관적 규범은 ‘타인

이 나에게 기대하는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고, 개인규범

은 ‘내가 스스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가’에 관한 도덕적 자

기규제라고 구분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공통방법편의를 완화하기 위해 2회 시차 설계를 적용하

였으나, 완전한 종단연구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지각된 환경지식, 자원순환 태도, 주관적 규

범, 개인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측정하고 2차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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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의 동일시

점 측정 문제를 일부 완화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원순환 

행동의도와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이 모두 2차 조

사에서 측정되었기 때문에 행동의도에서 행동 수준으로 

전환되는 시간적 과정을 완전하게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선행요인, 행동의도, 실제 

행동을 각각 다른 시점에서 측정하는 3회 이상 종단설계를 

적용하고 캠퍼스 내 분리배출 참여 기록, 재활용 프로그램 

참여 여부, 실제 수거량,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감축 기록, 

업사이클링 활동 참여 로그 등 객관적 행동지표를 함께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개인규범이 행동의도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것은 플라스틱 자원순환 행동이 단순한 

사회적 동조 행동이 아니라 내면화된 책임감과 도덕적 의

무에 의해 강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주관

적 규범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환경 관

련 전공 학생의 경우 외부의 기대보다 자기 내부의 환경윤

리와 책임의식이 행동의도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이 개인

규범으로 내면화되는 경로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거나 주관

적 규범과 개인규범이 행동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

접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두 규범 변인의 차별적 기능을 보

다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4. Conclusions

본 연구는 플라스틱 자원순환과 관련된 심리적·규범적 

요인(지각된 환경지식, 태도, 주관적 규범, 개인규범, 지각

된 행동통제)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간의 구조

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선행요인 중 개인규범이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며(β=.43), 자원순환 행

동의도는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을 설명하는 핵

심 변인으로 나타났다(β=.50). 이는 자원순환 행동이 외부

의 사회적 기대나 단순한 인지적 판단보다 개인 내부에 내

면화된 도덕적 규범과 자원순환 행동의도에 의해 보다 직

접적으로 형성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자원순환 태도와 지

각된 행동통제를 강화하고, 주관적 규범이 개인규범으로 

내면화되며, 이러한 인지적·사회적·도덕적 요인들이 자원

순환 행동의도를 거쳐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으

로 연결되는 구조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의의는 

TPB, 지각된 환경지식–태도 모형, VBN 이론을 단순히 병

렬적으로 적용한 데 있지 않고, 각 이론의 설명 영역을 

PEK→A/PBC, SN→PN, A/SN/PN/PBC→RCBI→BL의 

구조적 경로로 통합했다는 데 있다. 이러한 통합모형은 환

경 관련 전공 학생을 미래 자원순환 실무자, 환경관리 전

문인력, 정책 설계자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정책적 개입

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된 환경지식이 태도와 자원순환 행

동의도를 순차적으로 거쳐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구

조적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자원순환 행동이 단일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다수의 심리적·규범적 요인이 자원순환 

행동의도를 매개로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임을 보여주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원순환 행동의도가 심리적 선행요

인과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동 수준 간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변수로 기능한다는 계획행동이론(TPB)의 설명 구조를 

지지하는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실제 관찰 

행동이나 객관적 행동기록이 아니라 응답자의 자기보고에 

기반한 자원순환 행동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실제 행동 그 자체에 대한 확정적 설명이라기보다 호남권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이 보고한 자기보고식 자원순환 행

동 수준의 구조적 관련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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